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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서론]: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작물이지만 수입량이 많아 자급률 제고가 시급한 작물이다. 최근 빵용, 국수용, 과자

용 등 다양한 밀 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품종의 가공특성에 맞는 재배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면용 품종의 특성

에 맞는 최적 질소시비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용밀 새금강, 호중을 전라북도 전주시 논포장에서 16kg/10a씩 광산파로 재배하고 질소시비

를 달리하였다. 질소시비 총량 7.1, 9.1, 11.1, 13.1kg/10a조건에서 기비는 3.6kg/10a로 고정하고 생육재생기와 등숙초기(출수 

후 10일) 질소시비량을 달리하여 총 7개 수준으로 처리하였다. 수량은 4반복으로 조사하였으며, 단백질, 침전가는 NIR로, 전

분호화특성은 아밀로그램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육재생기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수량이 증가하였으나, 등숙초기 질소시비는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등숙초기 질소시비 시 생육재생기에 시비하였을 경우보다 천립중이 증가하고 설립중이 감소하였다. 면적당 이삭수, 수당

립수는 질소시비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등숙초기 질소시비와 생육재생기 질소시비 모두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단백질함량과 침전가가 증가하였는데, 등숙초기 질소시비가 생육재생기 질소시비보다 단백질함량, 침전가와 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질소시비량 증비 시 단백질함량이 증가하여 국수의 탄력성과 단단한 식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최고점도, 강하점도, 치반점도 모두 질소시비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질소시비량과 시비시기는 전분호화특성

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새금강은 최고점도, 강하점도, 치반점도가 중력분과 유사한 반면 호중은 중력분보

다 높아, 전분호화특성은 질소시비방법보다 품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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